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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과 큰 뜻을 세웠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를 소개한다.

Reasons for not achieving your will

뜻을 못 이루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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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 상▷

문: 선현(先賢)들은 대부분 입지를 데면데면 논하였는
데, 선생께서는 글을 써 말할 때 언제나 첫머리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랬습니
까?

답: 뜻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
다.

Q: Most of the previous sages discussed the setting 

their will in a careless way, but you always said 

this at the beginning of your writing. What did 

you mean by that?

A: It is because everything will not be successful if 

the will is no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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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묻다 *多: 대부분, 많다

*泛論: 데면데면 논하다 *作書: 글을 작성하다

*立言: (의견을) 말하다 *每每: 늘, 항상

*首: 머리, 먼저 *此: 이것

*何意: 무슨 의도(목적)

해설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생의 글을 보면 입지를 말한 곳이 꽤 많다. 묻는 

자도 그것을 알아채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사실 뜻을 세우면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 그러나 뜻을 세우지 않으면 유의미한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입지의 중요성을 새삼 알 수 있다.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이는 개인에게는 주체성, 조직에는 리더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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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

배우는 사람이 평생토록 글을 읽으면서도 성공하지 못
한 까닭은 단지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he learner could not have been successful 

by reading all his life is simply because his will has 

not been se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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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者: 배우는 사람 *終身: 평생, 죽을 때까지

*讀書: 독서 *不能: ~할 수 없다

*有成: 이룸(성공)이 있다 *只: 단지

*是: ~이다 또는 이

*耳: 문장 뒤에서 글의 의미를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평생 글공부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의 방법 가운데는 책을 읽는 일이 

가장 흔하다. 하지만 평생 글을 읽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없을까? 나름의 성공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선생이 말하는 성공이란 일반적 일이 아니라, 성인

이 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인사들 가운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의 꿈이 원대하지 않고 세속적 

욕망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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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무릇 사람들이 뜻을 세웠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곧바로 
힘쓰지 않고 미적거리며 미루는 까닭은 말로만 뜻을 
세웠지,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
입니다.

Usually everyone says for himself that he set his will, 

but reason of procrastinating without making an effort 

right away is because he set his will only with words, 

and there is no sincerity towards learning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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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 무릇 *自謂: 스스로 말하다

*卽: 곧장 *用功: 노력하다, 힘쓰다

*遲: 더디다 *回: 피하다

*等待: 기다리다 *者: ~하는 것

*名: 명분, 여기서는 말로만 *實無: 실제로 없다

*向學: 학문을 향한 *誠: 정성, 성실

*故: 까닭, 때문

해설

뜻을 세웠으나 미적거리며 힘쓰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것은 우선 진지하게 뜻을 세우지 않았고, 다음으로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인이 되는 

일은 자신의 삶이 온통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진실하게 배운다면, 어찌 미적거릴 

수 있으며 또한 힘쓰지 않겠는가?

뜻을 세웠다면 성인이 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은 성실하

게 배우는 일이다. 해서 리더도 배워야 한다. 배움을 부끄

럽게 여기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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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성인은 무슨 까닭으로 유독 성인이 되었고, 나는 무슨 
까닭으로 유독 보통 사람이 되었는가? 이는 참으로 뜻
이 서지 못하고 앎이 밝지 못하고 행동이 독실하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Why did a saint become a saint alone, and why did 

I become an ordinary person alone? This is truly be-

cause my will was not set, my wisdom was not bright-

ened, and my practice was not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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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故: 무슨 까닭 *獨: 유독, 홀로

*爲: 되다 *衆人: 보통의 평범한 사람

*耶: 의문문 뒤에 붙는 어조사

*良: 진실로, 참으로 *由: ~때문이다

*知: 앎 *不明: 밝지 않다

*行: 행위, 행동 *不篤: 독실하지 않다

*耳: 문장 뒤에서 글의 의미를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성인이 되지 못한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생은 격몽요결 에 ｢입지｣장을 따로 두어 배우는 

사람은 성인이 되라고 주문하였다. 사람이 성인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성인이 되려고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앎이 밝지 못하고 행동이 독실하지 

못한 일도 그 이유가 된다. 

이로 보면 밝은 앎과 독실한 행동은 앎과 실천의 문제

로서, 그 뜻을 이루려는 방법이자 과정이니, 성인이 되는 

일은 입지(立志)와 명지(明知)와 독행(篤行)에 달려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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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

뜻을 세우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째 믿지 않는 것이요, 둘째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셋째
가 용맹하지 못함입니다. 

There are three faults in not setting a will. The first 

is unbelief, the second is unwise, and the third is 

not va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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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之不立: 원래는 不立志(부정사+동사+목적어)인데 志를 강조하

기 위해 도치하면서 之가 들어감

*其: 그 *病: 잘못

*曰: 말하다, 이르다 *不信: 믿지 않다

*不智: 지혜롭지 않다 *不勇: 용감하지 않다

해설

뜻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성학집요  속의 글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뜻은 성군이 

되려는 일이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성현의 가르침을 안 

믿는 일이다. 일반 상식에서 보면 성인이 되는 일을 믿지 

못할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앞에서 이미 밝혔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그 공부가 미진해서이다. 그로 인해 용감

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무능한 리더가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일도 리더십 

이론과 그 효과를 믿지 못하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것을 발휘할 용기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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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언봉사▷

지금 세상 사람들이 힘써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지 
마음과 뜻이 외물(外物)에 따라 옮겨 다닐 뿐이니, 이것
은 정교와 풍습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The reason people in the world today do not strive 

to do good is simply that their minds and wills are 

disturbed by external things, so this is entirely due 

to politics, enlightenment, and customs.

今
금

世
세

之
지

人
인

不
불

强
강

於
어

爲
위

善
선

者
자

只
지

是
시

心
심

志
지

爲
위

他
타

物
물

所
소

移
이

耳
이

政
정

敎
교

風
풍

俗
속

有
유

以
이

使
사

之
지

也
야



07. 뜻을 못 이루는 까닭 ╻ 165

*今世之人: 지금 세상의 사람

*强於: ~을 강하게 하다 *爲善: 선을 행하다

*者: ~하는 것 *只: 단지

*是: ~이다 *使: 시키다(사역동사)

*心志: 마음과 뜻, 또는 마음에 품은 뜻

*爲~所~: ~에 의하여 ~되다(당하다), 수동태

*他物: 다른 물건. 여기서는 외물의 뜻으로 쓰임

*移: 이동하다, 마음이 동요하다

*政敎: 정치와 교육 또는 정치와 교화

해설

일반인이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결국 마음과 뜻이 외물에 이끌려

서 그렇게 되었고, 마음과 뜻이 그렇게 되는 까닭도 정치와 

교화와 풍속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정치와 문화가 그렇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문화는 온통 사람의 마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든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의 중심

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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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

지금 세상의 군주로서 성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속의 
말만 깊이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를 향하
려는 뜻이 없고, 또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모자라
기 때문입니다.

As the current ruler of this world, what is the reason 

for not believing the words of the wise and believing 

only the worldly words? This is because the ruler 

has no intention of going to the Way on his own, 

and he lacks the sincerity to like a benevolen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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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君: 현재의 임금 *世主: 세상의 주인

*不信: 믿지 않다 *聖賢: 성현

*深契: 깊이 들어맞다, 맞다고 여기다

*俚俗: 세속 *談: 말, 담론

*故: 까닭, 연구 *何哉: 무엇인가?

*嚮: 향하다 *乏: 모자라다, 결핍하다

*誠: 정성

해설

당시 임금이 성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속의 말만 

믿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성학집요 에서 성현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신뢰하

는 선조 임금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다. 그 까닭은 

성인의 도를 향하려는 뜻도 없고, 어진 이를 좋아해 등용하

는 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글 외에 선생의 상소문에서도 이런 어조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폐단을 개혁하

고 어진 인재를 등용시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오늘날 정치적 리더도 국가의 비전과 원칙을 뒤로 

하고 대중의 인기에 지나치게 영합해서는 안 된다.


